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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씬니엔 콰일러(新年快갪).”
2010년을 서둘러 정리하는 듯 겨울 추

위가 매섭다. 삼삼오오 송년회가 한창인
12월. 소박한 신년인사가 정답게 오간
다. 12월 18일 서울 불광산사(주지 의인)
에 소박한 웃음이 넘쳤다. “니하오(엓
好)”“안녕하세요”중국어와 한국어 인
사가 정답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잡지 않는다는 불교집안이지만 이
들의 인사에 가던 인연도 다시 돌아올
것만 같다.
대만 불광산사 서울 분원인‘서울 불광

산사’에서 진행된 송년의 밤 행사는 요란
하지않았다. 담박했다.
오전 10시 부터 주지 스님을 비롯한 참

가자들은 불광산사 대중 수행법인 염불선
(곭佛禪)을 닦았다. 법당에는 향연(香煙)이
서려있었다. 법당을 처음 찾은 사람은 들
어서자마자 콜록 거리며 기침을 할 정도지
만 그 속에서도 사부대중은‘아미타불’을
일념으로 염했다. 아미타 기도법회, 사시
불공, 재앙소멸 발원문에 이어 오후에는
염불정근, 천도기원, 아미타경 독경 소리
가 법당을 울렸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기
도는쉼 없이 이어졌다.
수행으로 마음을 닦은 스님과 신도들은

함께 송년의 밤 행사를 준비했다. 각한(覺
瀚) 스님은 앞치마를 두르고 공양간과 행
사장을 분주히 드나들었다. 불광산사 4명
의 스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신도들과 함
께했다.

행사에는 의인 스님, 주한 타이베이 대
표부 량잉빈(梁英斌) 신임대표, 황건량 부
대표, 장성기 교무팀 비서관, 선무도 서울
종로지원 원장 혜각 스님, 동국대사범대부
중 김화실 교감 선생님, 국제불광회서울협
회ㆍ국제불광회 청년회 회원 등 70여 사
부대중이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의인 스님은“2011년 한 해

는 반야지혜로 좋은 인연을 맺는 해가 되
기를 바란다. 반야지혜는 모든 일을 이뤄
내는 데 힘이 되며, 좋은 인연은 자유자재
한 삶을 준다”고말했다.
행사는 1년 동안 함께 수행한 도반들

에게 주는 상장 수여부터 시작됐다. 상장
은 종이에 코팅을 해서 검소하게 만들어
보다 많은 신도들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수상 명목도 발심상, 수행정진상과 같은
수행을 북돋고자 하는 내용이었다. 상품
도 거창하지 않았다. 기념 티셔츠, 불광
산사 다이어리, 책, 작은 화초, 핸드폰 고
리가 전부였지만 행복한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송년의 밤 공연도 수수한 상장ㆍ상품과

별반 다르지않았다.

공연은 무엇을 얼마나 잘 하느냐보다,
‘누가’하느냐가 핵심이었다. 중국 근대
현악기 얼후(二胡) 연주, 어린이들의 노
래 및 바이올린 연주, 간단한 게임, 불교
기초교리 퀴즈대회, 선무도 공연 모두 신
도의 몫이었다. 빼어난 실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
의 작은 발심에서 시작됐다. 특히 행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적으로 이끈 청년
회는 세대 간 소통의 다리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불광산사 스님들은 중간 중간 진행되는

게임에 함께 웃고 박수쳤다. ‘인간불교(人
間佛敎)’의 이상을 실천하고 있는 불광산
사의 저력은 작은 데서 비롯됐다. 누구에
게나 친절하고, 누구나 참여하고, 모두가
함께한다는 것. 신도에 대한‘배려’와 자
비에 있었다.
채식공양을 마치고 산사를 나섰다. 비가

내렸다. 매서운 추위가 주춤하고,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신묘년(辛卯年)을 반갑
게 맞이하라는 경인년(庚寅年)의 따뜻한
마음처럼.

글=이상언기자, 사진=박재완기자

(왼쪽두번째부터) 불광산사주지의인스님, 선무도서울종로지원장혜각스님, 주한타이베이대표부량잉빈신임대표등70여사부대중이12월19일열린송년회공연을감상하고있다.

“씬 니엔 콰일러(新年快갪)”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울 불광산사 송년법회
성운 스님 뜻 이어‘인간불교’실현

#서울 불광산사

서울 불광산사는 1999년 서울 중
구 장충동에 설립됐다. 주지스님을
비롯해 4명의 스님이 기거한다. 한
국인, 주로 대만과 관계가 있는 유
학생, 화교 혹은 한국인과 결혼한
대만 사람들, 한국을 방문한 대만
인등이 신도로활동하고있다.
서울 불광산사는 대만 불광산사

의 활동을 알리고, 화교와 유학생을
포교하는 역할도 한다. 1년에 2차례
대만 불광산사로 성지순례를 떠나
고, 대만불광사를창건한성운대사
의 설법집을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
다. 또 한국 내 불교 관련 소식을 대
만에전하고있다.
불광산사는 한국을 포함, 전 세계

곳곳에 220개 지부가 있다. 지부는
신도를 위한 공간인 법당, 선방, 도
서실, 사경실, 차방이갖춰져야개원
이가능할정도로엄격히관리된다.
차방인‘적수방(滴水房)’에는 대

만차(굮)는 물론 각종 과자류와 식
품류도 판매하고 있다. 또 매주 월
(초급), 수(중급) 중국어 강좌를 열
고 있으며, 선무도, 명상반, 어린이
중국어 작문, 불교 교리 등의 수업
이진행되고있다. (02)2276-0993

①바이올린연주를하고있는화교어린이들.
②각한스님(왼쪽에서두번째)과신도들이함께노래를부르고있다.

■삼베의기능및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발생원천봉쇄!위생성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론의 비투과성

◇원산·제조 : 한국
◇크기 : 가로 280cm × 세로 180cm × 두께 약1cm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등 ◇가격 : 330,000원

(中)                         (大) 

■삼베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120,000원
■삼베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60,000원

◇용도(공통)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사용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사용초에는석유냄새가날수있으나마특유의냄새이므로 1주일뒤면사라집니다. 

네츄럴삼베멍석카페트네츄럴삼베멍석카페트
겨울에는아늑하게!  여름에는시원하게! 사계절 모두사용할수있는

구입문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